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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

내란정당 국민의힘의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부정을 규탄한다

최근 한 언론이 〈한전 소속 노조위원장, 민주당 선대위 활동 … 국힘 “정치적 중립 
위반”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. 기사 내용에 따르면, 공기업 및 
공공기관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, 가짜뉴스다.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공공기관 직원은 온전
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정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. 과거 공직선거법에서 공
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일부 내용이 있었으나,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
결을 받았다. 이에 2018년에는 공공기관 직원, 2024년에는 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
동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법률개정이 있었다.

그럼에도 헌정무시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정권마저 부정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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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기사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“공기업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는 상식”이라 
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했다. 

“공기업 직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상식”이다. 강승규 의원이야말로 합법적인 선거운
동의 자유도 모르는 몰상식이다. 이미 2018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사안을 다시 들고 
나온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. 헌법무시가 일상이 된 국민의힘의 현실이 개탄
스러울 뿐이다. 

국민의힘은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
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. 제아무리 국민의힘이 발악을 해도 공공기
관 노동조합의 이재명후보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는 봇물처럼 터져 
나올 것이다. 45만 공공기관 노동자의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가로막지 못할 
것이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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